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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happiness and influencing factors in order to find ways to improve happines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To this end, the survey data for the first to fourth 

years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were used, and the 

final analysis was conducted on a total of 2,160 first-year middle school panels. The trajectory of 

happiness was confirmed through the unconditional model analysis of the latent growth model, and 

through the condition model analysis of the latent growth model, it was verified whether grit, 

academic engagement, and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were significantly predicted. 

As a result, first, adolescents’ happiness gradually decreased over the fourth year. Second, grit, 

academic engagement, and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initial value of adolescents’ happiness and significantly affected the decreasing rate of happin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uggested the direction of longer-term educational intervention 

to promote happiness so that adolescents can realize happiness even in the process of studying by 

utilizing positive psychological academic variables.

Key Words : Adolescents’happiness, grit, academic engagement, parenting style, latent growth 

model(L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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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에 근거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행복감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소년의 

행복감과 영향요인의 종단적 관계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

사 2018(KCYPS 2018)의 1차년도에서 4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 패널 총 

2,160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잠재성장 무조건모형 분석을 통해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확인

하였으며, 잠재성장 조건모형 분석을 통해 그릿, 학업열의, 그리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가 유의하게 예측하는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청소년 행복감은 4차년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둘째, 그릿과 학업열의, 그리고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

소년 행복감의 초기값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감이 감소하는 속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적 학업 관련 변인을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복 증진을 위한 보다 장기적 차원의 교육적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청소년 행복감, 그릿, 학업열의, 부모의 양육태도, 잠재성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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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몇 년 전부터 유행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단어는 저마다의 바쁜 

삶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느끼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이는 본래 인간이 행복을 추

구하는 존재라는 오래된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는 

논의는 고대 희랍의 Aristotle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

학』을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즉, 행복

이라고 제시하였다(Jung & Yoo, 2021). 행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추구할 수 있어

야 하는 가치이자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누구나 삶의 주체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

다는 사실을 청소년헌장과 헌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청소년의 행복은 심각한 수준이다. OECD 2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표준점수 79.50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

다(Yeom & Sung, 2021). 이처럼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이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시 위

주의 학력주의와 과열된 경쟁을 큰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교육문화가 주요 이유로 지적된다

(Kim, 2022). 한국 청소년들은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공부의 목적으

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야만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실제로 학생들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돈이나 성적, 자격증과 같은 물질적 가치를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eom & Sung, 2021).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에서는 늘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도(Choi et al., 2021; Sang et al., 2020) 행복지수는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 또한 한국 청소년

들이 학업성취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에,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우울, 주관적 건강평가, 

삶의 만족도 등의 개인요인과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등의 환경요인의 영

향력을 검증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예: Choi, 2022; Yim et al., 2018). 최근에

는 긍정심리학이 발전함에 따라 그릿, 열의 등과 같이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개인 내적 변인

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보고된다(예: Park et al., 2021; Park & Yoon, 

2021). 청소년 행복감과 관련된 다양한 영향 요인 중에서도 특히, 학업적 변인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이 한국의 

독특한 교육문화로 인한 학업스트레스와 관련이 깊다는 점과 관련된다. 실제로 관련 선행연

구에 따르면 학교성적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Kwak & Lee, 2019). 하지만 학업성

취는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Lee &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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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연구는 청소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적 변인을 

주로 학업성취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학업과 행복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긍정심리학적 변인 중 그릿(grit)과 학업열의(academic engagement)는 학업성취와 관련이 

큰 요인 중 하나이다(Duckworth et al., 2007; Schaufeli et al., 2002a). 이 둘은 주로 학업성취

와 관련된 연구에 활용되었으나 최근 정서적 변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

되고 있다(Credé et al., 2017; Lim & Lee, 2020).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릿과 학업열의

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더 많은 행복감을 경험한다(Burgos-Videla et al., 2022; Park & Park, 

2020).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릿과 학업열의는 역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는 학업탄력성(academic resilience)을 예측한다

는 것이다(Choi & Lim, 2021). 이는 독특한 교육문화와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낮은 행복감을 

호소하는 한국 청소년에 대하여 그릿과 학업열의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학업열의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 선행연구

(Choi, 2016; Chung & Park, 2020)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편, 청소년의 행복감은 개인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변화한다

(Fujita & Diener, 2005). 따라서 개인 및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그릿과 학업열의, 행복감 각각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요인으

로 밝혀진 부모의 양육태도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그릿과 학업열의, 행복감에 대하여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이들을 모두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20; Kim 

et al., 2022). 반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이들을 모두 유의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uckworth, 2016; Shin & Park,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행복감에 영

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선정하고, 이를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청소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청소년 행복감 사이의 관계는 종단적으

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의 발달이 학년에 따라 개인차가 크다는 사실과 관련된

다(Ko & Kim, 2021). 실제로 그릿과 학업열의, 그리고 청소년 행복감은 학년에 따라 변화하

는 양상을 보이며 차이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Chung et al., 2022; Lewis et al., 

2011). 이와 더불어, 인간의 발달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맥락과 이를 구성하는 다

양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보는 생태체계이론(Bronfenbrenner, 1994)에 따르면, 

환경적 맥락이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는 시간의 경과를 함께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살펴봄으로써 시간의 흐름

에 따른 청소년 행복감의 증가 혹은 감소 경향성을 확인하고, 이에 학업과 관련한 긍정심리



청소년 행복감의 변화궤적에 대한 그릿, 학업열의,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 27

학적 변인인 그릿과 학업열의, 그리고 청소년의 주요 발달환경인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

육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행복감과 영향요인의 종단

적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그릿, 학업열의, 그리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가 유의하게 예측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생의 발달을 고려하여 행복감 증진을 위한 개입 방안

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청소년 행복감의 발달궤적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그릿, 학업열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행복감의 발달궤

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행복감

행복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크게 쾌락주의(hedonism)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self-actualization) 행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쾌락주의적 행복에 대한 논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주장하였던 Epicurus의 쾌락주의 학파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행복은 정서 및 인지적으로 즐거운 삶(pleasing 

life)을 누림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다(Peterson et al., 2005). 이와 같은 쾌락주

의적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개념으로 오늘날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반면, 자기실현적 행복은 고대 그리스의 Aristotle이 자신의 저서 『니코마코

스 윤리학』을 통해 제시한 eudaimonia에서 비롯되었다. 자기실현적 행복은 의미 있는 삶

(meaningful life)을 영위함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Peterson et 

al., 2005). 이는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다. 행복은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aly & Wilson, 2009; D. U. Lee, 2022). 

2. 그릿(grit)과 청소년 행복감

그릿은 실패나 역경, 정체(plateaus)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오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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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열정적으로 일을 하며 노력과 관심을 유지하는 열정(passion)과 끈기(perseverance)로 

정의할 수 있다(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 그릿의 하위요인은 흥미

유지(consistency of interest)와 노력지속(perseverance of effort)으로 구성된다(Duckworth 

& Quinn, 2009). 먼저, 흥미유지는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하여 관심을 오랜 시간

에 걸쳐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관심을 유지하고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열정이라는 

개념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노력지속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꾸준히 오랜 

시간동안 노력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에 노력지속은 끈기와 유사한 개념이다. 흥미

유지와 노력지속은 모두 성취와 성공에 기여하는 것으로 고려되는데, 흥미유지는 장시간동

안 지속적인 숙달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력지속은 성취를 위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실패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한다(Credé et al., 2017). 
그릿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업성취와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Clark et al., 2020). 하지

만 최근에는 그릿이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등으로 표현되는 행

복감을 포함한 심리적 건강과도 유의한 관련을 갖는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Credé et al., 
2017; Liu & Cho, 2020). 실제로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그릿이 청소년의 행복감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Ma & Kim(2021)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이 

행복에 대하여 정적으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Sohn & 

Kim(2022) 또한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녀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그릿은 행복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Akbağ & Ümmet(201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

릿이 주관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Disabato et 

al.(2019)은 그릿의 하위요인을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으로 조사한 경우, 웰빙은 그릿과 유의

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3. 학업열의(academic engagement)와 청소년 행복감

학업열의는 학생들의 참여, 투자, 헌신, 그리고 학업 및 학교 관련 활동에 대하여 학생들

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다(Alrashidi et al., 2016). 학업열의를 구성하는 하

위요인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Schaufeli et al.(2002a)은 헌신

(dedication), 활기(vigor), 그리고 몰두(absorption)를 학업열의의 하위요인으로 제안하였다. 

헌신은 학업적인 배움에 대한 열망(inspiration), 자신감(pride), 그리고 열정(enthusiasm)과 관

련된 것으로, 학업에 관여(involvement)하고 강하게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Schaufel et al., 

2002b). 활기는 학업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고 정신적인 회복력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학업에 기꺼이 노력을 투자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이는 역경을 마주했을 때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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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chaufeli et al, 2002b). 또한, 몰두는 학습을 하는 동안 시간이 빠르

게 흐른다고 지각하며 학업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다(Schaufeli et al., 2002a). 

학업열의는 학업성취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또 다른 강력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Ham & 

Park, 2022). 하지만 최근에는 학업열의가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그릿, 학업탄력성, 개인의 주

관적 행복감 등과 같이 정서적 영역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Lim & 

Lee, 2020). 이 중, 학업열의 혹은 학습열의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이것과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외 문헌은 3편으로,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해당 연구 중 Choi(2016)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학습열의가 행복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Datu & 

King(2018)은 필리핀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를 통해 1차년도의 학업열의는 2차

년도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정정서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Lewis et al.(2011)은 학업열의와 청소년의 행복감 

사이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통해 1차년도의 학업열의가 2차년도의 행복을 정

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행복감

양육태도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일관적인 행동과 이에 

대한 경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kinner et al., 2005). 자녀에게 부모는 최초의 애착관계를 

형성한 주요 타자(significant others)이다. 이에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태도, 구체적인 행동 등

은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과 인지·정서·행동 발달 등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Jeong et al., 2012). 특히, 청소년의 개인 내적 요인 발달에 대한 양육태도의 

영향은 주로 심리·정서적 발달영역에 주목한다(Calders et al., 2020). 이러한 사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 이어질 수 있다(Jung & 

Chyung, 2022). Kang & Lee(2022)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청소년 행복감에 대하여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

다. Chang(2022)은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보이는 청소년일수록 행복감의 초기값이 높

으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감이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하락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Willroth et al.(2020)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행복감은 초기에 높은 수준

을 나타내며 이후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S. Y. Lee(2022)는 3차년도에 걸

친 종단연구를 통해 전년도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강압적이거나 온정적이지 않고 비일관적

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은 그 다음해의 행복감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30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Vol.13.No.3.

다. Jeon & Chung(2016)은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행복감이 유의하게 낮아짐을 입증하였다. Leung et 

al.(2004)은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횡단 및 종

단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그릿, 학업열의, 그리고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는 각각 행복감에 유

의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는 다음의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A [그림 2] 연구모형 B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이하, KCYPS 2018)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면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CYPS 2018은 2017년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1차(2018년), 2차(2019년), 3차(2020년), 4차(2021

년)까지 매년 1회씩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는 다단계 층화집락 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활용하여 17개의 시·도에 소재한 3,213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1

학년 총 448,816명 중 162개교의 2,59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

년 패널 중에서 4차년도까지 모두 응답한 학생 총 2,160명의 1차년도에서 4차년도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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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본 연구는 KCYPS 2018 자료 중 그릿, 학업열의, 양육태도, 행복감을 측정한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년도(2018년)에서 4차년도(2022년) 자료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행

복감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은 1차년도의 자료를, 행복감은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의 자료

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해당 측정문항들은 모두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아주 불

행한 사람이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불행한 사람이다, 3=그런 편이다/행복한 사람이다, 4=

매우 그렇다/아주 불행한 사람이다)의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변인에 대

한 측정도구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그릿

그릿 측정에는 KCYPS 2018에서 사용한 그릿 8문항을 활용하였다. KCYPS 2018은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Duckworth & Quinn(2009)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그릿 척도 Grit-s를 Kim & 

Hwang(2015)이 번안한 한국판 아동용 그릿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흥미유지와 노

력지속 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흥미유

지를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 부정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역채점하여 활용하였다. 그릿 측

정문항에 대한 예시로는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등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08로 나타났다. 

나. 학업열의

학업열의 측정에는 KCYPS 2018에서 사용한 학업열의 16문항을 활용하였다. KCYPS 2018

은 학업열의 측정을 위해 Lee & Lee(2012)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학업열의 척도를 사

용하였다. 학업에 대한 헌신(dedication), 활기(vigour), 효능감(efficacy), 그리고 몰두

(absorption) 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높은 것으로 해석

하였다. 학업열의 측정문항에 대한 예시로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29로 

나타났다. 

다.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에는 KCYPS 2018에서 사용한 양육태도 24문항을 

활용하였다. KCYPS 2018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kinne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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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05)이 개발한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 척도(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adolescent-report)를 Kim & Lee(2017)의 한국판 부모의 부모양육태도(PSCQ_KA) 척도를 사

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거부, 강요, 비일관성 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을 긍정적 양육태도로, 거부, 강

요, 비일관성을 부정적 양육태도로 설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거

나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측정문항에 대한 예시로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등이, 부정적 

양육태도 측정문항에 대한 예시로는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

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계수(Cronbach의 α)는 1차년도 긍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917로 나타났다. 1차년도 부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72로 나타났다. 

라. 행복감

행복감 측정에는 KCYPS 2018에서 사용한 행복감 4문항을 활용하였다. KCYPS 2018은 행

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Lyubomirsky &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 척도(The 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를 Lee et al.(2015)이 번안하여 사용한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

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Kim et al., 2016)의 행복지수 관련 문항을 사

용하였다. 1개의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행복감 측정문항에 대한 예시로는 “전반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1차년도에는 .796, 

2차년도에는 .758, 3차년도 .734, 4차년도에는 .705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에는 SPSS 29.0과 AMOS 26.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구체

적인 자료 분석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 학업열의,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 그리고 행복감의 각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α 값을 산출하였

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인의 1차년도에서 4차년도 자료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시간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그릿과 학업열의,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가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앞서 잠재성장 무조건모형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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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행복감의 측정값이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선형적인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를 바

탕으로 잠재성장 조건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분석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각 조사시점에서의 그릿, 학업열의,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

육태도, 그리고 행복감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변인 연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릿 1차 1.250 4.000 2.657 .437 .375 .364

학업열의 1차 1.000 4.000 2.475 .551 .042 .368

긍정적 양육태도 1차 1.167 4.000 3.267 .483 -.361 -.200

부정적 양육태도 1차 1.000 4.000 1.987 .528 .392 .103

행복감

1차 1.000 4.000 3.140 .544 -.313 .250
2차 1.000 4.000 3.069 .474 .013 .493
3차 1.000 4.000 3.052 .458 -.119 1.023
4차 1.000 4.000 2.984 .444 .085 1.009

<표 1>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N=2,160)

그릿, 학업열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 그리고 행복감 측정변

수들의 평균은 최소 1.964에서 최대 3.267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최소 .379에서 최대 .551

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모든 측정변수들의 왜도의 절댓값은 1이하로, 첨도의 절댓값은 2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정규분포의 정상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Curran et al., 1996; Kline, 2011). 구체적으로, 모든 변인의 측정변수들의 왜도는 

절댓값 최소 .004에서 최대 .375로, 첨도는 절댓값 최소 .029에서 최대 1.02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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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1차년도의 그릿, 학업열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 그리고 1차

년도에서 4차년도의 행복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A B C D E F G H
A -
B .503** -
C .348** .360** -
D -.367** -.235** -.526** -
E .443** .377** .498** -.411** -
F .248** .187** .304** -.247** .437** -
G .254** .183** .265** -.206** .372** .453** -
H .136** .097** .189** -.123** .244** .354** .507** -
A. 그릿 1차, B. 학업열의 1차, C. 긍정적 양육태도 1차, D. 부정적 양육태도 1차, E. 행복감 1차, 
F. 행복감 2차, G. 행복감 3차,  H. 행복감 4차
** p<.01

<표 2> 1-4차년도 주요변인에 대한 상관행렬

(N=2,160) 

모든 측정변수의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그릿과 학업열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그리고 행복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최소 .097에서 최대 .507 사이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부정

적 양육태도는 나머지 변인과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최

소 -.526에서 최대 -.123 사이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들의 상관계수가 .90 이

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Kline, 2011). 

3. 청소년 행복감에 대한 잠재성장 무조건모형 분석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는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의 측정값이 전반적으로 변

화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Kim, 2017). 이에, 청소년 행복감의 시점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해당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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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평균 표준편차
1차 3.140 .544
2차 3.069 .474
3차 3.052 .458
4차 2.984 .444

<표 3> 청소년 행복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화

(N=2,160)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경우, 1차년도에 3.140에서 시작하여 4차년도에는 2.984에 이

르기까지 청소년의 행복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자료

는 잠재성장모형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어서, 청소년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최적의 모형을 찾아내기 위하여 잠재성장 무조건모형(연구모형 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모형 χ2(df) p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무변화 308.380(8) .000 .829 .871 .132(.119~.145)
선형변화 19.149(5) .002 .992 .990 .036(.020~.054)

<표 4> 청소년 행복감에 대한 잠재성장 무조건모형(연구모형 A)의 적합도 비교

(N=2,160)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할 

때는 χ2검증과 적합도 지수 CFI, TLI, 그리고 RMSEA를 기준으로 하였다. 4차년도에 걸쳐 

청소년 행복감에 변화가 없음을 가정한 무변화모형의 경우, 적합도가 χ2값은 

308.380(p<.001), CFI는 .829, TLI는 .871, RMSEA는 .132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행복감이 

매년 감소한다고 가정한 선형변화모형의 경우, χ2값은 19.149(p<.01), CFI는 .992, TLI는 

.990, RMSEA는 .036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선형변화모형이 무변화모형의 적합도보다 더 

좋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최종적으로 청소년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청소년 행복감에 대한 무변화모

형과 선형변화모형에서의 평균과 분산의 초기값 및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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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평균 분산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초기값
(표준오차)

변화율
(표준오차)

초기값
(표준오차)

변화율
(표준오차)

무변화 3.052(.008)*** - .091(.004)*** - -

선형변화 3.133(.011)*** -.048(.004)*** .144(.008)*** .016(.001)*** -.582***

*** p<.001

<표 5> 청소년 행복감에 대한 잠재성장 무조건모형(연구모형 A)의 모수 추정치
(N=2,160)

무변화모형의 경우, 평균의 초기값은 3.052(p<.001), 분산의 초기값은 .091(p<.001)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선형변화모형의 경우, 평균의 초기값은 3.133(p<.001), 변화율은 

-.048(p<.001)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분산의 초기값은 .144(p<.001), .016(p<.001)으

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선형변화모형을 선택함에 따라 추정한 청소년 행복

감 평균의 초기값은 3.133(p<.001)이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매년 -.048(p<.001)씩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행복감 초기값의 분산과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1차년도의 청소년 행복감은 유의한 개인차가 있으며 그 변화율 또한 

개인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 행복감의 초기값과 변화율 사이의 공분산은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1차년도 행복감의 측정값이 높을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복감이 더욱 급격하게 감소된

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1차년도에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 학생일수록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감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지만, 1차년도에 낮은 행복감을 보이는 학생일수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행복감이 느린 속도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4. 청소년 행복감에 대한 잠재성장 조건모형 분석

이상을 통해 조건모형을 구성하여 청소년 행복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설명할 수 있는 예

측변인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릿과 학업열의,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행복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의 조건모형(연구모형 B)을 구성하였다. 먼저, 모형 적합도를 검증한 결

과는 <표 6>과 같다. 



청소년 행복감의 변화궤적에 대한 그릿, 학업열의,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 37

χ2(df) p CFI TLI RMSEA(90% 신뢰구간)

106.855(13) .000 .979 .954 .058(.048~.068)

<표 6> 청소년 행복감에 대한 잠재성장 조건모형(연구모형 B)의 적합도

(N=2,160)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할 때는 χ2검증과 적합도 지수 CFI, TLI, 그리고 RMSEA를 기준으로 

하였다. χ2값은 106.855(p<.001), CFI는 .979, TLI는 .954, RMSEA는 .058로 나타나 해당 모형

은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어서, 잠재성장 조건모형 분석을 통해 

그릿과 학업열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행복감의 초

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표 7>, [그림 3]과 같다. 

변인 행복감 초기값 (표준오차) 행복감 변화율 (표준오차)

그릿 .258(.024)*** -.059(.011)***

학업열의 .096(.019)*** -.035(.008)***

긍정적 양육태도 .305(.022)*** -.060(.010)***

부정적 양육태도 -.134(.020)*** .043(.009)***

*** p<.001

<표 7> 청소년 행복감에 대한 잠재성장 조건모형(연구모형 B)의 모수 추정치  
(N=2,160)

[그림 3] 잠재성장 조건모형의 모수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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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요인인 그릿과 학업열의, 그리고 가정요인인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는 행복감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개

인요인의 그릿의 경우, 행복감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258(p<.001)로 

나타나 1차년도에 그릿이 높은 학생일수록 1차년도 행복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행복감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59(p<.001)로 나타나 1차년도에 그

릿이 높은 학생일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행복감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학업열의가 행복감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96(p<.001)으

로 나타나 1차년도에 학업열의가 높은 학생일수록 1차년도의 행복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학업열의가 행복감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35(p<.001)임에 따라 1차년도 학업열의가 높은 학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복감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행복감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경로계수

가 .305(p<.001)임에 따라 1차년도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

록 1차년도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감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60(p<.001)으로 나타나 1차년도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행복감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경로계수

가 -.134(p<.001)임에 따라 1차년도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

록 1차년도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감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43(p<.001)으로 나타나 1차년도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감이 완만한 속도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KCYPS 2018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년도에서 4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

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청소년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파악하고 이에 대

한 그릿, 학업열의, 그리고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 각각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별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의 행복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청소년 행복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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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 일치한다(Chang, 2022; Song, 2018). 하지만 행복감의 종단적 변화궤적을 분석한 

일부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된다(Salmela-Aro & Tuominen-Soini, 2010; 

Steinmayr et al., 2019). 이러한 결과는 모두 서양 문화권의 연구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

는 동아시아의 관계지향적 문화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하는 행복감의 수준을 다

른 문화권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Suh(2007)의 연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집단주의 성격이 강해 소속감과 타인

과의 원만한 관계에 비교적 더 큰 가치를 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개인들은 집단의 평

가와 환경적 맥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관계에 비교적 더 큰 가치를 두며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형성

해 나간다(Hwang et al., 2013).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청소년 또한 관계지향적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개인의 행복보다는 집단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을 더욱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감과 이러한 행복감이 시간에 따라 더욱 감소하는 것을 

단순히 관계지향적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2022년도 자료에 따르면 매우 행복하다는 응답을 한 청소년이 프랑스와 영

국 등에서는 20%대에 근접하였으며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국가인 일본의 경우에는 5%대

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0.7%로, 1%도 채 되지 않았다. 또한, OECD 22개 회원국

의 아동 및 청소년 중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최하위로 확인되었다(Yeom & 

Sung, 2021).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특별히 낮은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과 점진적으

로 감소하는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성취 및 입시 중심주의와 과열된 경쟁 등을 특징으로 하

는 한국 교육문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Mo & Lee, 2012). 

한국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학업의 목표이자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행복을 유예하며 공부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한다. PISA와 TIMSS와 같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비교 연구에서는 늘 상위권을 유지하

면서도(Choi et al., 2021; Sang et al, 2020) 행복지수는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 또한 한국 청

소년들이 좋은 성적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학

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입시가 가까워지며 더욱 심각해진다(Shim & Yi, 2018). 따라서 한국 청

소년들이 학업의 이유와 목표에 대해 보다 건강한 인식을 갖고 행복을 유예하기보다는 학업 

과정에서 긍정적 정서와 몰입 등을 통해 행복감을 꾸준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때, 

행복감 증진을 목표로 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과정에

서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된 행복 증진 프로

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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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릿, 학업열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행복감의 초기값에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행복감의 초기값

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그릿이 성별에 관계없이 청소년 행복감을 긍정적으

로 예측한다는 Sohn & Kim(2022)의 연구와 다양한 국가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릿

이 행복의 발달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Disabato et al.(201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행복이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점

과 관련이 있다(Lim & Yu, 2022).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정과 끈

기를 지속하도록 한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배움과 의미 추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경

험하도록 한다. 이러한 현상은 스트레스를 낮추며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Kim & Kim, 2023). 

학습자의 열의가 행복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한 Choi(2016)의 연구와 1차년도의 학

업열의가 높을수록 2차년도의 행복감 또한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Datu & King(2018), 그리고 

Lewis et al.(2011)의 연구 또한 본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열의가 청소년의 자

기효능감과 몰입을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업에 대한 높은 에너지와 집중력

을 의미하는 학업열의는 청소년의 학업 수행 능력을 유의하게 증진시키며 자신의 능력과 잠

재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행복감을 증진시킨다(Casuso-Holgado et al., 2013; 

Lee & Kang, 2021). 이와 더불어 학업열의는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내재적 동기

를 찾아냄으로써 학업 과정 자체가 보상이 되며 행복감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몰입 경험이 

가능하도록 한다(Nakamura & Csikszentmihalyi, 2014). 또한, 자기효능감이 몰입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임을 고려한다면(Park & Oh, 2016), 학업열의를 통한 자기효능감의 증진은 몰

입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도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행복감의 발달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선행연구 또한 

본 결과를 지지한다(Willroth et al., 2020).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행복감을 부적

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므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선행연구 마찬가지로 본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Kim et al., 2022). 최초의 애착관계를 형성한 주요 타자인 부모는 특히 자녀의 심리·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애정적이며 

지지적인 양육태도는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등, 사

회·정서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Calders et al., 2020). 이에 따라 부모의 긍정적 양

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반면, 수용적이지 않거나 부모의 

기분이나 상황 등에 따라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존성을 강화하거나 

자아존중감 및 사회기술을 낮추고 우울과 같은 정서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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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mokowski et al., 2015). 

이러한 현상은 결국 자녀의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편, 그릿, 학업열의, 그리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모두 청소년 행복감의 변화율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행복감의 변화율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상은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그릿과 학업열의가 높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은 행복감의 초기값이 높아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

감이 감소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

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그릿과 학업열의가 모두 낮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

하는 청소년들은 행복감의 초기값이 낮아 학년이 올라가며 행복감이 감소할 수 있는 폭이 

비교적 좁아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종단연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며

(Son et al., 2017), 행복감의 초기값이 낮은 학생의 경우, 초기값이 높은 학생에 비해 행복감

이 감소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은 바닥효과(floor effect)로 설명된다. 따라서 해당 결과만으로 

낮은 행복감에 대한 보호요인인 그릿, 학업열의, 그리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 행복감의 감소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소년 행복감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변화양상에 대하여 그릿과 학업

열의, 그리고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는 횡단적인 영향뿐만 종단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의 행복 증

진을 위한 교육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탄력성의 증진과 관련된 그릿과 학업열의를 높일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행복의 실현은 의미 추구를 통해 가능하다고 

제안한 점을 고려하면, 그릿과 학업열의는 청소년들이 배움을 통해 의미를 추구하도록 촉진

하며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두 변인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긍

정적인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의 특성인 학업탄력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Choi 

& Lim, 2021). 성취 및 입시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는 학업의 결과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학업 과정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특정 결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좌절이나 무기

력함을 느끼게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는 학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과 더불어 사회·문화적으로 부과되는 학업에서의 역경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다면 그릿과 학업열의를 통한 학업탄력성의 증진은 이들에게 매우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율성과 독립심이 강해지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여전히 부모

의 긍정적인 관심과 지지, 그리고 애정이 중요하며 이와 동시에 강요나 거부, 비일관적인 반

응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행복감의 초기

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기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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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지가 강해지는 시기이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사

실과 관련된다(Sim & Jeon, 2008).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적 특성

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양육태도를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논의하고 시행

함이 중요하겠다. 이때, 단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부모들이 자신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해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양육태도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

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겠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정서·심리적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

써 청소년의 그릿과 행복감 증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ang, 2022).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패널자료를 이용함으로 인해 더 장기적인 차원의 분석을 하

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조사된 자료를 추가하여 종단적 분석을 실시한다면 더

욱 의미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먼저, 본 연구는 긍

정심리학적 관점에서의 학업 관련 변인과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과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이

를 통해 행복은 높은 학업성취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

를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을 돕는데 학문

적 배경이 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다수의 선행연구가 학업과 관련한 변인을 주로 학업성

취에 국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릿과 학업열의와 같이 보다 다양한 학업적 변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업열의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두 변인 사이의 횡단 및 종단적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의 의의

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교육

적 개입과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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